
넥센타이어, 신용등급 A로 껑충
한국기업평가, BBB+에서 2단계 상향조정 … 매출․수익성 호조

넥센타이어의 신용등급이 2단계 상향조정됐다.

넥센타이어에 따르면,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넥센타이어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+에서 A로 2단계

상향조정하고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.

넥센타이어는 향상된 시장지위와 브랜드 인지도, 우수한 영업 수익성 및 현금창출능력 등을 인정받아 신용

등급이 상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.

넥센타이어는 2009년 영업이익률이 16.8%로 타이어 최상위권에 속했으며 매출액이 28% 증가하는 등 영업

실적이 크게 개선됐다.

한국기업평가는 넥센타이어에 대해 “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고부가가치 타이어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등을

토대로 내수 및 해외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”며 “최근에는 중대형 대표 차종까지 OE(차량부착용 타이

어) 공급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”고 평가했다.

넥센타이어는 초고성능, 친환경타이어 생산을 위해 경남 창녕에 총 50만㎡(15만평)의 제2공장을 건설하고

잇으며, 2010년에는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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